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핀테크의 미래에 대한 상반된 시각 공존

심 윤 보 연구원(simjunil@hanafn.com)

최근 시티그룹은 ‘디지털 파괴(digital disruption)’ 보고서를 통해 향후 기술발전, 對핀테크 경쟁심화 

등으로 인해 은행 인력이 30% 가량 감소하고 그 역할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. 하지만 핀테크와 

기존은행의 주력사업 분야가 일치하지 않으며, 대형 금융사들도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

있어 핀테크의 위협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. 다만, 핀테크의 위협이 국가별로 

상이할 수 있어 향후 환경변화에 대한 국내은행들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.

최근 시티그룹이 발행한 ‘디지털 파괴(digital disruption)’ 보고서에 의하면 핀테크 성장으로 

인해 기존은행 인력이 10년 내 170만 여명 감소할 전망|1||2| 

시티그룹은 핀테크가 은행업계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며, 이미 고점대비 약 12% 
감소한 은행업 인력규모가 2025년까지 약 30%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

╺ 미국, 유럽은행업 인력규모 추이(명): 619만(고점)→546만('15)→362만('25)

이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대형 투자은행보다는 상업은행의 인력, 특히 

향후 자동화 전환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위주로 감소할 전망

╺ 대형 투자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 약 10,000명의 인력을 구조조정

╺ 현재 상업은행 인력의 65%가 향후 자동화 전환이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 중  

은행 인력감축은 지점업무 자동화, 모바일뱅킹 활성화 등으로 인한 지점감소 

및 對핀테크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조직 슬림화 과정 등에서 발생 

핀테크 투자자금은 대출 및 지급결제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향후 동 부문 경쟁심화로  

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전망

최근 6년간 핀테크에 유입된 190억 달러 중 대출사업부문(46%), 지급결제부문 

(23%) 등 총 73%가 개인과 SME 금융에 집중되어 향후 경쟁심화가 예상 

저금리 환경 하에서 기존 은행산업 수입의 절반 이상(56%)을 차지하는 대출부문

의 경쟁심화로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면 은행 수익성도 더욱 악화될 전망

╺ '15~'23년 美 소비자금융 수입 연평균증가율 전망(%): 4.4(전체), 47.0(핀테크)

|1| “Digital Disruption; How FinTech is Forcing Banking to a Tipping Point”, Citi GPS, 2016.3

|2| “Growth of fintech forecast to spur almost 2m banking job cuts”, FT, 2016.3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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∎ 핀테크 부문별 투자비중 ∎ 美 지역 소비자금융 수입 및 핀테크 비중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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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핀테크 위협에 대한 뚜렷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며, 기존 

금융회사들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|3|

현재 핀테크의 3/4 가량이 지급결제, 대출(소비자금융)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나 

동 부문은 기존은행의 주력사업은 아님

╺ 지급결제 부문은 은행 수입의 7%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, 핀테크가 주력하는 

무담보, 고위험 소비자대출은 은행의 전통 주력사업이 아님

또한, 대출부문 대규모 투자에도 현재 P2P대출 규모는 글로벌 총 대출의 약 

1%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규모가 작은 편

현재 실적이 좋은 핀테크 상장사(PayPal, Worldpay, Markit 등)들은 스타트업이 

아닌 대기업에서 파생된 업체이며, 구글, 애플 등의 전자지갑 실적 역시 부진

반면, 대형 금융회사들도 기술발전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

╺ 골드만삭스는 최근 9,000여명(전체 인력의 1/4수준)의 기술인력을 고용하는 등 

금융환경 변화 대처에 적극적 

핀테크가 기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국내은행들도 인터넷전

문은행,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요구

핀테크가 소비자금융 부문 수입의 2~3%만을 차지하는 미국, 유럽과 달리 중국의 

경우, 전자상거래 판매의 96%가 은행의 중개 없이 이루어지는 등 국가별 환경에 

따라 핀테크의 영향은 크게 상이

국내에는 P2P대출업의 법적근거 미비 등 핀테크 활성화에 제약이 많은 환경이지

만, 향후 주요국 금융사의 對핀테크 대응을 참고하여 기술인력 확충, 조직 유연성 

제고 등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

|3| “Fintech: dress up”, FT, 2016.4.3




